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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던 지수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드론을 만들고 싶은 열망에 퇴사 후 스타트업 A 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1 년여 만에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투자 유치도 실패하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수는 

스타트업에게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자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 학년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간 지수는 외국에서 공학석사를 마치고 다국적 

기업에서 실무를 익힌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 실력은 늘지 않아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함께 뭉친 창업자 5 명은 드론 제작의 글로벌 

드림팀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2 명은 지수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이었고 2 명은 외국인이었으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1 명이 있었지만 다른 

멤버들과 다투는 바람에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어가 서툴고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멤버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어를 할 줄 알던 지수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리서치하고, 

서투른 한국어 실력으로 서류를 작성해 지원 기관에 제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지수도 답답했지만, 심사 담당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되는 거절에 답답해하던 지수는 창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창업자 출신의 전문 컨설턴트가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성공하면 대출금의 1%를 수수료로 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3 층 06141 

                                                                         T. 02.562.3115 | F. 02.562.3393 | www.seumlaw.com 

 

드론 개발에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대출 신청서류를 붙잡고 씨름을 하던 지수는 급한 

마음에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한편으로 신청서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고  

수수료를 주는 것이 혹시 불법은 아닌지 미심쩍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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